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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우리는 일반적으로 결혼으로 가구를 구성하고 집을 마련할 때 은행에 사려
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을 빌린 후 매월 일정한 
금액을 상환하게 된다. 계약 기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생활비의 상
당 부분이 은행에서 빌린 자금을 상환하는 데 활용되며, 상환이 끝나면 온전히 
자기 집이 된다.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, 대도시 등 집값이 비싼 곳은 부채를 
다 상환하는데 거의 20여 년이 소요되어 그야말로 좋은 시절은 내 집 마련하
는데 다 써버린다. 그러고 나면 어느덧 직장에서 퇴직해야 하는 시기가 된다. 
특히 최근 들어서는 매우 비싼 집값과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세대의 복지문제
와 함께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서 이에 
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.
  최근에 마련된 역저당 제도(주택연금)는 노후대책이 부족한 사람들이 주택을 
담보로 연금에 가입하여 고정자산을 유통화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, 주
택가격이 9억 이하인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. 주택가격이 높지 않
으면 월 지급연금액이 적고, 가격이 9억 이상으로 높으면 제도를 활용할 수 
없으니 그야말로 계륵(鷄肋)이다. 따라서 정부가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소유권 
보장 정책을 마련해 주면 주택에 엄청난 자산을 쌓아 둘 필요 없이 저당제도
와 역저당 제도(주택연금)를 연계함으로써 자금 여유가 있을 때는 주택에 저축
하고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장주택
의 기본개념이다. 이처럼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산을 유동화하여 사용할 수 있
도록 하면 주택마련의 고단한 삶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
주택자산이 금융자산처럼 활용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부동산 파생시장으로 경
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. 
  일반적으로 주택은 부동산(不動産)이라 불리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공급은 부
동산이 틀림없지만, 수요는 자금이 어느 곳에서나 몰려올 수 있으므로 동산(動
産)이다. 따라서 주택은 자산의 이동성 측면에서 ‘반동산(半動産)’이라고 할 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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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. 따라서 서울, 수도권, 대도시 등의 높은 주택가격은 결국 주택의 실수요
에 의해서 좌우되기보다는 자산가치의 상승을 기대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
수 있는 측면이 강하다. 
  주택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한 도시민들이 가구 분화로 인해 주택 
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. 또한, 농어촌지역 사람들도 교육 및 기타 자산증
식 수단으로 계속해서 서울 혹은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. 최
근에는 외국에서조차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을 중요한 투자처로 활용하고 있
어서 자산가치의 매력이 존재하는 한 수도권 집값은 계속 상승하거나 상승과 
하락의 파도타기로 주택시장의 불안을 증폭시켜서 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할 
것이다. 따라서 주택을 일반 상품의 수요 공급의 논리에서 벗어나 반동산 개념
으로 접근하고 수요관리정책과 함께 통장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마련하면 
주택의 대도시 주택가격의 고공행진을 막을 수 있으며, 이 시대의 가장 골칫거
리인 수도권 집값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. 


